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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시기간 : 2019년 10월 25일 ~ 11월 24일



전시오픈 : 2019년 10월 25일 17시 우리미술관 전시관
주최·주관 : 문화체육관광부, 한국문화예술위원회/ 인천문화재단, 우리미술관
후 원 : 국민체육진흥공단, 인천광역시 동구청
전시장소 : 우리미술관 전시관
전시작가 : 이 탈
관람시간 : 화,수,금,토,일 10:00~18:00/ 목 14:00~18:00
휴 관 일 : 매주 월요일
문의사항 : 032-764-7663~4

전시정보

이번 전시는 인천 동구의 산업화를 주제로 기획된 것으로 공단노동자의 생활문화, 만석동의 방직회사, 산업화 시절의
공장, 적산가옥 등 역사성을 지녔으면서도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주제로 준비했다. <레디메이드 만석>에서는 산업
화된 도시와 인간을 중심 이미지로 표현한 작가의 미디어 아트 작품(3점 내외) 등을 전시할 예정이다.

본전시의 제목인 ‘레디메이드’의 뜻은 미술 용어에서 기성품, 이미 만들어진 산업물 등을 지칭한다. 100년 전부
터 이러한 오브제를 미술의 재료로 사용하기 시작했다. 또한 채만식의 ⌜레디메이드 인생⌟에서는 산업화의 시작과 함
께 직업전선으로 가려는 군상들의 모습을 소설로 담아냈는데, 이때의 레디메이드는 취직을 위한 스펙을 만들어 놓은
기성화된 인간이다. 본 전시에서 레디메이드는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. 하나는 산업화로 생산되어 팔리기를 기다리
는 산업물, 다른 하나는 구직을 위해 자신의 스펙을 이미 만들고 구애하는 레디메이드 인생이다. 현재 만석동 일원
을 중심으로 이러한 2가지 레디메이드가 혼재했던 과거를 통해 현재를 반추한다.


